
으로 옮겼다. 그러자 일이 작
전참모부장 시보다 훨씬 많아
졌다. 작전참모부장 시는 주로
전방으로만항공출장을나갔는
데 군수참모부장이 되자 군수
품과 보급관리 업무로 전후방
을 다 가리지 않고 나다니되
후방으로부산등지까지의보다
먼 거리 비행이 더 많았다. 그
리고 권중위는 전속조종부관
직무 외에 일몰후의 숙소전속
부관 일을 더하게 되었다. 군
수참모부장에게는 일과 중의
업무 외에일과후의 청탁방문
이나 전화를 받아처리해야할
일이 많았다. 전군의 군수군납
품을 관할처리하자니그 규모
가 엄청났다. 일몰후에 집에
앉아 현관을 지키며 이런일을
처리해줄 복심이 필요한데 장
장군은 그 일을 권중위에게맡
긴 것이었다. 신설동에서 일과
를 마치기 바쁘게 원효로 숙소
로 가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
메모장에 기록한다. 하나도 빼
놓지 않고기록해 보고하면장
군이 회신 전화를 할 것은 하
고 아니할 것은 안한다. 그 통
화량이 많아 하룻저녁에 수첩
한 권을 채웠다. 또 집으로 찾
아오는 사람을 어느 정도선별
해 가며 접대와 안내를 해야
했다. 이렇게 군수참모부장을
집으로 찾아오거나 전화하는
것은 모두가 소화하기 어려운
청탁일색이었다. 일과중 집무
실에서 안되는 일을 은밀히그
숙소에 찾아와 해결하러 덤비
는 것이니 장장군 본인으로서
여간 부담스러운 노릇이 아닐
터였다. 그 일을 사실상 내용
도 모르는 권부관이 반은문전
에서 도맡아 시달리며 걸러내
야 하는 셈이었다. 지방 출장
을 가면 가는곳마다에서조종
수행부관인 권중위에게 그곳
부대장 등이 은밀한 금품을맡
겼다. ‘장군께서 다 아실 터이
니 그저 받아 가지고 올라가
드리기만 하라’는 식이었다.
서울에 올라와 그것을 그렇게

드릴라치면 장장군은 이를 그
대로그 부대에 돌려보내게하
였다. 그러나 그렇다고 뻔히
알면서 그런 걸 받아 가지고
온 부관을 질책하거나 하지도
않았다. 장장군은 뇌물을 몰랐
지만당시 사회에서그것은 관
행이었다. 장군은 영악하지 못
하고 고지식하여 답답하기도
했지만 정직하고 청렴했다. 본
디 성격이 남을 덜 꾸짖고 특
히 부하의 처벌을 좋아하지않
았다. 
군수참모부장다음에 장도영
장군은행정참모부장으로옮겼
다. 지금의 인사참모부장 자리
인 행정참모부장으로 옮기자
권부관은바람이 잔 것처럼 조
용한 날을 맞은 것 같았다. 장
군의집무실 일과야 어떻든 조
종부관으로서의권중위는신설
동의 육본항공대에서 대기만
잘 하고 있으면 별일이 없는
일과였던것이다. 
육본의 행정참모부장에서장
장군은 광주의 육군 교육총본
부장으로 전보돠어 나갔다. 이
교육총본부장을당시교육총장
이라고도 불렀다. 가족을 서울
에 두고 홀로 장군을 따라 광
주로 내려간 권부관은 사령관
의 관사에서 숙식하며 한동안
송정리 비행장에서 근무하였
다. 그리고 장장군이 참모차장
이 되어 육군본부로 복귀함에
따라 권부관도 서울로 돌아와
집에서 출퇴근하였다. 참모차
장은 총장 부재시에 총장직을
대행하는 직책인 만큼 평소에
분망할 일이 별로 없었다. 군
조직에서 원래 부지휘관이 협
조기관으로서독자적인업무가
없는데 참모차장의 경우도 예
외가아니었다. 
참모차장으로한동안 재직하
던 장장군은광주에 있던 교육
총본부가 대전으로 옮겨오게
되어그곳의 두 번째 본부장이
되어 나갔다. 이번에도 홀로
대전으로 따라 내려간 권부관
은 역시 그 관사에서 같이 숙

식하며 가까이에있는공군 비
행장에서 일과 근무를 하였다.
그러는 사이 권부관도 계급이
중위에서 대위로 진급되어 있

었다. 대전에서 교육총장을 지
낸 다음장장군은다시육본의
참모차장을두 번째맡아 상경
하였다. 그리고 1 9 5 9년 제2군

사령관이 되어 대구로 내려갔
다.    

<사진·글權五焄>

1 32 0 1 1년 9월 1일 목요일 제141호

정치가 상반되지 않은 것은
시대가 변하여 달라진 것이
다’했는데가히 근본에 통달
했다고 할만하다. 주나라 시
대에는문화를 숭상함이 극치
를 이루어 문장도 복잡하고
예절의절차도 까다로운 지경
에 이르니 사람들이 번거로운
예절을 꺼리게 되었고, 이른
바‘삼백’이나‘삼천’은 곧
예의범절이 세분화되었음을
깨우쳐준다. 예경은 예의 대
강大綱을 말하고, 위의는 예
절의 자세한 절차를 말한다.
대강에서 이미 다양한 예가
있음을깨달았는데자세한 절
차가더욱 복잡하고 까다롭기
때문에‘삼백’·‘삼천’을 말
한 것이니, 둘 다 빈 숫자에
지나지 않는다. 예전 학설에
는 반드시 주례周禮 3 6 0관官
이 마땅히‘삼백’이 되어야
한다고 했으나 잘못한 것이
다. 〈중용〉에서‘예의禮儀가
삼백가지, 위의가삼천가지’
라 하고, 〈예기禮器〉에서‘경
례經禮가 삼백 가지, 곡례曲
禮가 삼천 가지’라 하기에 이
르렀다. 말이 비록 조금 다르
지만 뜻은 확실히 두 가지가
아니며, 모두 형용사로서 필
요 없는고집일뿐이다.”
주나라의 국운이 쇠퇴하게
되자 제후들은 점차 법도를
넘어서고 자신에게 해가 될
것을 싫어하여 그 서적을 모
두 없애버렸다. 공자가 살던
시대에 이르러서도 갖추어지
지 못하였고진秦나라에이르
자 더 크게 무너졌다. 장순휘
가 말하기를“〈맹자〉‘만장하
萬章下’에서맹자孟子(기원전
3 7 2∼2 8 9 )는 북궁의北宮錡(위

衛나라 사람)의‘주나라왕실
의 작위와 봉록에 관한 제도
가 어떠했는지’를 묻는 질문
에 대답하여‘자세한 내용은
들을 수 없었다. 제후가 자기
들에게해되는 것을싫어하여
전적을 다 없애버렸다’하였
다. 사마천司馬遷(기원전 1 4 5
∼8 7 )은〈사기〉유림전에서
말하기를‘예禮는 확실히 공
자가 살던 시대에도 그 경經
이 갖추어지지 못했고, 또한
진나라의 분서焚書에 이르자
책은 흩어져 없어진 것이 더
욱 많았다’하였다. 이는 모
두〈한서〉예문지의 내용이
다”하였다.
한漢나라가흥하자 노魯(산
동성山東省신태新泰)의고당
생高堂生이〈사례士禮〉1 7편
을 전하였고, 효선孝宣(기원
전 9 1∼기원전 49, 서한 1 0대
황제 유순劉詢) 시대에 이르
러서는후창后倉이가장밝았
다. 대덕戴德·대성戴聖·경
보慶普는 모두 그의 제자였
고, 이 세 학자가 학관學官
(교육을 맡은 공무원)을 세웠
다. 장순휘가 말하기를“〈예
경禮經〉(사례士禮)을 전수한
과정은앞에서 이미자세하게
풀이하였다. 두 대씨戴氏의
학문으로 학관을 세운 것은
바로 이〈사례〉이고, 〈예기〉
는 아니다”하였다.
〈예고경禮古經〉은 노魯 땅
의 엄중淹中마을과공씨孔氏
(공자)에게서 나왔고, 70편을
공부해보면문장이서로비슷
하고 3 9편이 더 많다. 더불어
〈명당음양明堂陰陽〉과〈왕사
씨기王史氏記〉를 보면천자·
제후·경대부와 관련된 제도
가 많고, 비록 완비되지는 못
했으나 오히려 후창 등이〈사

례士禮〉를 확충하여 천자의
학설에이르는것이나았다. 
유창劉敞( 1 0 1 9∼1068, 북송
사학가)이 말하기를“‘7 0편을
공부해보면’은 마땅히‘1 7편
과 비교해보면 문장이 서로
비슷하다’로 되어야 한다. 56
권에서 1 7을 빼면 바로 3 9가
남게 된다”하였다. 장순휘가
말하였다. “이것은〈예고경〉
이 나오게 된 원인이 두 가지
있다는 말이다. 하나는 노魯
의 엄중 마을에서 나온 것으
로 하간헌왕河間獻王(기원전
1 7 1∼129, 한 경제漢景帝의
셋째아들 유덕劉德)이 얻은
것이고, 하나는 공씨에게서
나온 것으로 노 공왕魯恭王( ?
∼기원전 128, 한 경제의 아
들 유여劉餘)이공씨집의 벽
을 무너뜨려 얻은 것이다. 그
러므로‘노의 엄중과 공씨에
게서 나왔다’하였다. 39편이
더 많은〈고경古經〉은 한漢나
라의 마지막 시기에 전수한
사람이 없어〈일례逸禮〉라 이
름하였다. 평제平帝(기원전 9
∼서기 6, 서한 1 4대 효평황
제孝平皇帝 유간劉(C). 재위
기원전 1∼서기 6) 때〈일례〉
가 비록학관을 세운 적이있
으나선종旋踵하지못하고폐
지되었다. 〈일례〉의 문장은
왕왕 흩어져 다른 책에 보였
고, 청淸나라 학자 정안丁晏
( 1 7 9 4∼1875) 등의 집본輯本
이 있다. 엄중淹中은 소림蘇
林(기원전 2 2 0년 전후의 사
람)이‘마을 이름이다’하였
다.”
이상으로 장순휘張舜徽
( 1 9 1 1∼1 9 9 2 )의〈한서예문지
통석漢書藝文志通釋〉을 통해
〈예기〉의 저술 과정을 살펴봤
다. 

1 1면에서 계속

르니 눈앞에 큰 호수가 전개되
었다. 협곡을 막아 댐과 호수를
이룬 것이 이 용경협이었다. 댐
의 폭은 7 2미터, 수심은 6 0미터
라 했다. 50인승 배를 타고 호
수에 떠 3 0분 거리를 왕복하였
다. 양쪽의 해발 9 9 9미터 높이
의 곡벽谷壁에는아직도 결빙이
녹지 않고 그대로 있어 서늘하
였다. 
협곡의 양쪽 산봉우리에로프
를 연결했는데 그 높이가 수상
에서 백미터는 되어 보였다. 그
줄을 따라 빙글빙글 돌며 곡예
사가 서커스를 시연하고 있고
여인을 매달고 자전거를타기도
하는 묘기가 아찔하기만 하였
다. 깎아지른 양협벽과 기이한
봉우리에는 1 2지支의 짐승과 악
어와 다람쥐 등을 비롯하여 코
끼리와 용머리 모양 등 온갖 형
상의 자연물에 강택민의 붉고
큰 글씨가 쓰인 것이 즐비하였

다. 그런 형상 가운데는 별이
떨어지는 듯한 비래석飛來石에
돌칼이나 비석같은 게 겹겹이
삐죽삐죽한신필봉神筆峰등 이
루 다 형언할 수가 없었다. 빠
른 속도로 스쳐 지나는 배에서
바라보니 한층 신출귀몰하였다.
곳곳에 희귀한 굴이 있는데 산
밑의 구멍에서 불을 지피면 산
꼭대기에서연기가 피어올라나
간다 하니 믿기지 않았다. 이곳
또한볼거리가허다하였으나일
정에쫓기며 오후 1시경 사유우
의상점肆維友誼商店이란 식당
으로내려와 버섯탕으로점심식
사를하였다. 

•이화원�和園
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
에 자희태후慈禧太后, 즉 서태
후西太后의 별장 이화원�和園
으로 이동하였다. 북경의 서북
교외에 있는 이화원은 9 5만여
평에 달하며 북경 지역에서 현
존 건축규모가 제일 크고 완전

하게 보존되어 있는 청나라의
황실 원림이다. 12세기 금나라
의 장종章宗완안경完顔璟이이
곳에 행궁을 짓기시작한 데 이
어 원元의 세조世祖홀필렬忽必
烈이 1 2 6 2년과 1 2 9 0년에 도수감
都水監 곽수경郭守敬에게 명하
여 옥천산玉泉山의물을옹산瓮
山 기슭에서 막아그 수역을 준
설확대하여서는 북경 서교西郊
에 큰 저수지 서호西湖를 만들
고 거기에서 파낸 흙은 옹산에
쌓아 놓게 하였다. 또 1 4 9 4년
명의효종孝宗은 유모乳母 조성
부인助聖夫人을위해옹산에 원
정사圓靜寺를 지었고, 명의 무
종武宗 주후조朱厚照는 이곳에
행궁行宮 호산원好山園을 지었
다. 1750년 청淸의 건륭제乾隆
帝는 생모 뉴호록씨九⃞祜祿氏 효
성황태후孝聖皇太后의 환갑을
위해 1 5년이나 걸려 이곳에 청
의원淸�園을 조성하고 원정사
가 있던 자리에는 대보은연수탑
大報恩延壽塔을 세웠으며 1 7 5 1

년 옹산을 만수산萬壽山, 서호
를 곤명호昆明湖로 개칭하였다.
그리고 1 8 8 8년 서태후가 이곳의
청의원을‘이양충화�養衝和’의
뜻을 취하여‘이화원�和園’으
로 고쳐부르게했다는것이다. 
서 태후 , 즉 자 희태 후
( 1 8 3 5 ~ 1 9 0 8 )는 청 함풍제咸豊
帝의황비皇妃로성은협혁나랍
�赫那拉이며 만주족滿洲族으로
양람기�藍旗라는 곳 사람이다.
함풍 2년, 1852에 궁녀로 선입
되어 황제의 총애를 받아 난귀
인蘭貴人에 책봉되고 1 8 5 6년에
황자皇子재순載淳을낳고 의귀
비懿貴妃로 진봉되었다. 함풍제
가 죽은 후 그 아들 재순이 동
치제同治帝로 즉위하자 황태후
皇太后로 추대되었는데 서궁西
宮에 거주하였으므로‘서태후西
太后’라 호칭하였다. 1861년 어
린 황제의 숙부인 공친왕恭親王
혁奕과 비밀히‘북경정변北京政
變’을 모의하여 8인의 섭정대신
攝政大臣을살해 또는파면하고

실권을 탈취한 뒤 함풍제의 정
실 황비皇妃인 자안태후慈安太
后, 일명 동태후東太后와 함께
수렴청정垂簾聽政을 선포하여
그 여제女帝로서의 4 8년 독재통
치를 시작했다. 자안태후는 명
의 뿐 정치에 별로 참여치 않았
고 동치에 이은 광서제光緖帝의
두 왕조에서 이 서태후가 실제
의 통치자였다. 
자희태후는 정권을 장악한 뒤
북경 서교 일대의 황실 원림,
특히 이화원을 크게 보수하여
유람을 즐겼다. 곤명호 중간에
는 작은섬이 있고 밖에서 다리
로 연결되어 있는 그 섬 중앙에
작은 궁궐모양의 용왕묘龍王廟
가 있다. 서태후가 그 이종姨從
동생과 불륜의 정을 통해 임신
하자 몰래 그곳에 내시와 궁녀
를 데리고 들어가 출산을 했다.
산후조리를 마치고는 데리고갔
던 내시와 궁녀를 모두 죽여멸
구滅口를하고 환궁했다는참혹
의 일화가있는곳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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